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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을, 유럽 대표 열대의학 학회서 마이랩 플랫폼 실사용 임상 

결과 공개 

● 말라위 병원에서 진행된 전향적 임상연구 결과…민감도 98.4%, 특이도 99.8%로 

완벽에 가까운 AI 진단 성능 보여 

● 표준 현미경 진단 넘어서는 확실한 대안…선진국과 중저소득국 모두에서 최상의 

옵션  

2025년 10월 1일 – AI 기반 혈액 및 암 진단 전문기업 노을주식회사(대표 임찬양, 이하 노을)는 

오는 2일(현지시간)까지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‘유럽 열대의학 및 국제보건 

학술대회’(European Congress on Tropical Medicine and International Health, 이하 ECTMIH 

2025)에서 자사의 AI 기반 말라리아 진단 플랫폼 miLab™ MAL의 최신임상 연구 결과를 

발표하였다. 

최근 기후 변화로 말라리아 등 열대성 질환이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, 국제 보건 

분야에서는 빠르고 정확한 혁신 진단 기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. 이번에 노을이 

공개한 성과는 실제 의료 현장에서 얻은 실사용 데이터(Real-World Data)를 기반으로 한 

분석으로, 자원의 제약이 큰 환경에서 말라리아 진단 혁신을 입증한 사례로 다시 한번 

주목받았다.  

노을이 공개한 연구는 말라위 리롱궤에 위치한 브와일라(Bwaila) 병원에서 진행된 전향적 

임상 시험으로, 총 61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마이랩(miLab™ MAL), 신속진단검사(RDT), 

그리고 표준 현미경 검사의 말라리아 진단 정확도를 비교 분석했다. 진단 결과 마이랩 AI 진단 

시 민감도 98.4%, 특이도 99.8%, 정확도 99.5%의 결과가 나타났다(P. falciparum 기준). 이를 

통해 마이랩은 실제 임상 현장에서도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진단이 가능함을 입증했다.  

노을 임찬양 대표는 “실사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번 임상 연구에서 완벽에 가까운 AI 

진단 성능을 보여주며, 마이랩이 표준 현미경 진단을 넘어서는 확실한 대안임을 다시 한번 

입증했다”며, “말라리아 솔루션은 미국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도 민감도, 특이도 각각 100%를 

보여주며 완벽한 성능을 입증한 만큼, 비용·효율성이 중요한 선진국과 말라리아 발생이 많고 

진단 접근성이 떨어지는 중저소득국 모두에서 최고의 옵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술 

개발과 판매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   

한편, 노을의 온디바이스 AI 기반 혈액 및 암 진단 플랫폼인 ‘miLab’은 지난 2022년 WHO-

UNITAID 연례 보고서에서 ‘현미경 진단의 모든 기능을 통합한 가장 발전된 형태의 디지털 

현미경 플랫폼(The Most Advanced Digital Microscope and Fully Integrated Bench-top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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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latform)’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. miLab™ MAL은 혈액 도말, 염색, 이미징 등 기존 현미경 

진단의 전 과정을 자동화하며, 내장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약 15분 내외로 적혈구 내 

말라리아 원충 감염 여부를 판별한다. 사용자는 감염 여부가 표시된 디지털 이미지를 바로 

확인할 수 있어 판독 과정이 단순화되고, 전문 인력이 부족한 환경에서도 신속하고 일관된 

진단이 가능하다.   

ECTMIH는 유럽 내 가장 권위 있는 열대의학·국제보건 학회 중 하나로 1995년 함부르크에서 

처음 개최된 이후 전 세계 열대의학 및 국제 보건 전문가들이 모이는 대표 학술 행사로 

자리매김해왔다. 전통적인 열대병 중심에서 출발한 이 학회는 오늘날 진단 혁신, 신약 개발, 

보건과 사회과학의 융합 등 글로벌 헬스 전반을 아우르는 논의의 장으로 확장되었다. 


